
비료기업, 가격담합 “후폭풍” 우려
농민 2만8000명 1인당 3만원 손해배상 소송 … 농업 관련소송 최대

농민 2만7000여명이 비료가격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받겠다며 비료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

기했다.

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6월18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경영인 소송인단 2

만7601명이 13개 비료 생산기업을 상대로 1인당 3만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

제출했다고 발표했다.

농업 관련소송으로는 사상 최대이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비료 생산기업들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8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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